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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귀어학교, 어촌 정착 돕기 위해 보수교육 추진

- 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귀어귀촌 활성화 도모 -

인천시는 변화된 어업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2024년 인천 귀어학교 귀어보수 교

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시민들이 현장 중심의 어선어업·양식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현재‘제2기 도시민 기술교육’과정이 진행 중이다.

보수교육은 관내(옹진군, 강화군, 중구) 귀어인,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자, 인천 귀어학교 수료자(수료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은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육생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1주 동안 유통·가공, 제한

무선통신사 자격증 취득 및 조선소 등 현장견학 과정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인천 귀어학교에서는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제3기 도시

민 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경기 등 도시민들이 인천 귀어학교에 체류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시비 총 19.9억 원으로 지상 3층(470㎡) 규모의 

생활관을 증축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 준공하여 2025년부터 사용

할 예정이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귀어학교를 통해 귀어가 더욱 활성화되고 

어촌 정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귀어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어창업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최대 3억 7,500만원 까지 융자 지원(연 1.5%, 5

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한다.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에게는 창업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업창업 후, 3년 동안 매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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